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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다함께 행복한 진안초 한마당 열려

진안초등학교(교장 최선용)가 지난 25일 ‘2019 다함께 행복한 진안초 한마당(이하 
행진한마당)’ 행사를 열었다. 학부모와 교직원 등 20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학
교 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총동창회 윤석정(전북일보 사장) 회장과 김두흠 
사무국장 등 다수 동문과 관내 사회단체장 등 유명인사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했
다.

이날 행진한마당에서는 식전행사(진안초 꿈빛 오케스트라 공연), 1부(1~3학년 학
생들이 펼치는 댄스공연과 리코더 연주 등), 2부(학생들이 직접 부스를 운영하는 
체험마당)로 나눠 진행됐다.

부대행사로 청소년복지상담센터, 진안군 청소년수련관, 진안군 보건소 등 지역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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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 기관 단체에서 나와 학생들을 위한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다.

진안초 최선용 교장은 “아이, 학부모, 선생님들이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행복한 
모습을 보니 행사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것 같다”며 “내년에는 학생들을 더 주도
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지역사회와 마을의 참여도 또한 더욱 높여 참다운 자치축
제로 승화시키고 싶다”고 밝혔다.

윤석정 총동창회장은 “까마득한 후배들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면서 잠시 동
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 좋았다”며 “후배들이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아 모교를 빛
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이끄는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기원한다”고 바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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